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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호P&B화학, 노사협상 지지부진
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소득없이 끝나 … 극적인 타협도 배제안해 

금호P&B화학(대표 김태환) 노사가 2달만에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아 협상을 진행했으나 별 소득없이 서로의 

입장만을 확인한 채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.

금호P&B화학은 국내 페놀 독점 생산기업으로 노동조합이 시한부 파업을 벌이고 있고, 2003년 임금 및 단체

협상에서 노사간 견해차가 너무 커 지루한 대치를 계속하고 있다.

노사 만남은 사측에서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, 노동조합도 기존의 입장을 다소 누그러뜨려 타협의 

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는 면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.

하지만, 금호P&B화학 노사는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대치국면을 서로가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어 극적인 타

협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. LG석유화학이 페놀플랜트 신설을 강행함에 따라 노사간에 서로 힘을 

합쳐야 할 시기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다.

한편, 금호그룹의 오너가 검찰에 소환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

도 제기되고 있어 우려되고 있다. <김선환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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